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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63번 

188번 

 생명의 성체여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Monica Kim • Peter Pecoraro • Leo Kim 

8시 미사  Terri Kim • Justin Kim • Katherine Kim  

9시 30분 미사   Angelina Park Andrew Kim Olivia Baek Hyo Yeong Lee Jaycee Choi • Silvia Jun • Katherine Kim  

11시 미사  Edward Oh • Gloria Chang • Nathan Kim  

5시 미사  전가별 박여원 박지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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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15주일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교 교리를 확

립하면서 박해자들에게 맡선  분들을 교회는 교부들

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들 중에는 6월 1일에 기념일

을 갖는  유스티노라는 성인도 있습니다. 로마의 변호

사 출신이었던 유스티노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법률

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런 유스티노 교부의 중신 신학이 “로고스 그리스

도론”인데, 유스티노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주장하

면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 말씀

이신 그리스도께서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고 설명하였

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고 하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야말로 참

된 종교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리스도교를 박해하

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생각하면서, 오

늘 복음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농부가 뿌린 씨앗과 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

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

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마태 12,19)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농부가 뿌린 씨앗이 “하늘나라

에 관한 말”,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하고 말씀하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

안 들어온 모든 하느님 말씀이라며, 때문에 우리 안에

는 이미 충분한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

진 밭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밭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지

금 하느님 말씀을 통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께로부터 고개

를 돌리고 계속해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

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느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하느님과 멀어지는 삶

을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

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

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나를 하느님

에게서 멀어지게 만다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삶으로 따르려

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깨닫

는 것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세

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

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상의 걱정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재물은 하늘 나라를 

위한 회개의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당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가   이를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도록 합

시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성

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농부

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관리하도록 합시다. 

 

  하느님 말씀과 성사를 가까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께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의  밭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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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어느새 7월 중순으로 

장마철같이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져 에어컨이 안 

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

니다. 모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7월 3번째 주일인 오늘을 농민 주

일로 지내어 농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농업과 농민

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라고 합니다. 옛말에도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식을 담당하기에 아주 중요

한 일입니다. 

 

  먹고 산다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저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풍년일 때 많은 이들이 배

를 곯지 않고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바로 오병

이어입니다.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몇 광주리의 음식이 

남은 사건은 우리 구원 신앙의 중심입니다. 바로 성

체성사의 골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

가 무고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밀 생산량의 축소입

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 불릴 정도

의 밀 곡창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

으니 우크라이나 주변의 모든 국가가 불안해하는 요

인 중의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요즘의 고도로 산업화한 사

회에서 농사는 하찮은 노동집약적 1차 산업에 불과

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농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

다. 삶의 가장 기본은 일용할 넉넉한 양식이기 때문

입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

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고기가 목장이 아니라 공장

에서 배양되어 나오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농사는 우

리 삶의 기초 산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가장 중요

하게 여기는 것은 절기입니다. 씨 뿌릴 준비할 때, 씨 뿌

릴 때, 김맬 때, 기다릴 때, 그리고 수확할 때…이런 때를 

잘 아는 것이 농사의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

요한 것은 가장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도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앗도 모두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잘 발아할 수 있는 

씨앗이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농부는 수확 때 가장 좋

은 열매를 다음 해의 종자 씨로 남겨놓고 찌그러진 열

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모든 씨

앗이 막 간 땅에 떨어져 모두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좋

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지 않은 

땅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집

니다. 

 

  농부의 관심은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농

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잘 간 땅에 뿌려지지 않은 씨는 

결국 자라더라도 농부의 관심 밖입니다. 농부는 좋은 땅

에서 자라나는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툭 던지듯 무심하게 한마디 하

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오 13 : 9) 무심

한 듯한 이 한마디에 담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농부

의 마음입니다.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귀 있는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길처럼 완고하거나, 자갈밭처럼 대충 듣거나, 가시덤

불처럼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땅은 농부의 관심 밖입니

다. 다만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꿉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는 좋은 땅입니다. 그

리고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있는 

50주년 기념 ‘성경 골든벨’ 참가자 모두가 좋은 성적을 

올리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응원하는 분들도 골든벨 

문제를 같이 풀다보면 더 많은 성경지식과 교회 상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골든벨의 목적은 성경과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여 열심한 기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성경과 교리 지식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

을 전하는 좋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귀가 있

는 사람들이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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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7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첫모임 : 7월 16일(오늘)    

시간 : 10:30 a.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요셉회 피정  

노인 아파트 신청에 대한 세미나   

 

날짜 : 7월 16일(오늘) 

시간 :  1:30 p.m.  

장소 : 성전 

주관 : 퀸즈성당 사목회 

 

- 1등 1팀 $1000(H-MART 상품권)   

         (골든벨 특별상품 -성당 2022부활초) 

- 2등 1팀 $700(H-MART상품권) 

- 3등 1팀 $500(H-MART 상품권) 

-4등~10등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1박스 

 

** 방청객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일시 : 7월 20일(목)  8 p.m. 미사 후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특별헌금  

유아세례  

엘리사벳 모임  

날짜: 8월 24일(목)부터 

장소: 성전 

매주 목요일 10 a.m. (매달 첫 목요일 제외) 

문의 : 홍 데레사 917-843-7676 

노년층을 위한 기도모임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7월 16일(오늘) 11 a.m. 미사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Kristen Cho Ashley Choi 

Jonathan Jeong Mina Kim 

Andrew Oh Olivia Park 

고등학생  

Silvia Jun  Edward Lee 

Annabella Na Angelin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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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7월 16일 

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7월 23일(일)   9 a.m.—12:30 p.m.  

로사리오회 오이와 블루베리 판매  

2023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신입 복사 스케줄  

요셉회 월례회  

한국학교 새싹반 교사 모집   

새싹반 학생 구성 : 만3.5세이상의 신입생 10명      

              (보조교사 2명이 보조)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퀸즈성당 ME Reunion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효주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 

도네이션  

풍물단에서 $1,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헌금   

유한희 마리아 $2,000 특별헌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                                            | 미사 봉헌                             2023년 7월 16일 

알 림 미 사  봉 헌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생활 상담소  

7월 23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7월 2일(일) - 7월 8일(토) 43,10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870,838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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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우리의 정성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청년피정  

일시 : 8월 11일(금)  7 p.m. –8월 13일(일)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대상 : 21-35살  

신청 및 홈페이지 : RYCReborn.org 

신청 마감 : 8월 4일(금)    

가격 : $250 

문의 : (732) 68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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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3년 7월 16일 

지면 사정에 따라 미사 지향의 글씨 크기가 바뀔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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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오  





3r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uly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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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ly 8th (Sat) is 
870,838 decades.  
July 2nd (Sun) — July 8th (Sat) : 43,103 decades 

Special Collection  
 

Friday Mass for July and August  

There is the First Friday mass on Jul. 7th(Fri), and 
Aug. 4th (Fri). 

Schedule For Altar Servers  

 

 

Recruitment of Korean School Teacher for 
Sprout Class  

 

Cornerstone Meeting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e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Sr. Johannes Cho 
                Church office (718) 321-7676 

Youth Orchestra 

 

Infant Baptism  

 

RCIA Class  

 

 

College  

Kristen Cho Ashley Choi 

Jonathan Jeong Mina Kim 

Andrew Oh Olivia Park 

High School  

Silvia Jun  Edward Lee 

Annabella Na Angelin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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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fteenth Sunday in Ordinary Tine  

Weekly Homily                                                                                                                                                              July 16, 2023 

  
 

 That every believer be fertile soil for the growth of God’s word and that the seeds of faith grow 

stronger within u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every land rejoice in plenty, foreshadowing the harvest shared in heave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known gun violence: may they not dwell in fear and hatre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suffer from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 be filled with healing goodnes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young adults going on the Navajo Mission: that as they approach their mission service to 
the Navajo people with humility and respect, and learn what God is saying to them and through 

the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gather here in community seek ways to reach out in love for those who are alone, 

let us pray to the Lord. ◎ 

 Growing up Italian American, my sister and I hated only one thing. Our Italian heritage insisted we 
plant a vegetable garden, with tomatoes, string beans, zucchini, peas, eggplant and cucumbers. So after school 
or during summer vacation, before we could go play with our friends, we had to go to our garden to break up 
clods of earth, water the plants, tie the tomatoes. We couldn’t wait till we grew up and could stop living like 
farmers. Well guess what? My father died in 1991; my mother in 2002. My sister lives up in the Adirondacks 
and when I visit her, guess what we do? We work in the garden! It’s in our blood. 
 
 Living in Korea taught me to appreciate the hard work of farmers. My housekeeper’s family name was 

the same as mine: 배. So one summer I asked if I could go with her to the Bae clan’s village and help with rice 

transplanting (모내기). We took a Maryknoll seminarian with us. Rising at 5:00 am we ate a huge Korean 

breakfast and hit the rice fields at 6:00. The women controlled a long string that spanned the length of the rice 
paddy and insured our planting was in a straight line.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how Korean men plant-
ed the seedlings and how we American guys did it. They finished their line in 30 seconds; we Americans took 
time to make sure each bunch was even and upright and pretty. Needless to say, we had to abandon our ways 
and follow the experts. The downside is that it is backbreaking work. The upside is we ate FIVE huge meals 
that day. With makkoli! But to this day when I eat rice I can’t help but think of the work that went into bring-
ing that food to me. In today’s gospel, Jesus compares spreading the good news to sowing seed. The farmers 
learn to trust God to make the seed grow. They don’t judge who deserves or doesn’t deserve to receive the 
Word. In transplanting the word or God, we don’t have to make pretty lines. We just need to plant as many 
seedlings as possible. We are partners with God in building the kingdom. Make sure you share God’s word as 
much as possible with everyone you meet toda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6, 2023 (Year A)  No. 2642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5:10,11, 12-13, 14 

◎  The seed that falls on good ground will yield a fruitful harvest.   
○  You have visited the land and watered it; greatly have you enriched it. God’s watercourses are 

filled; you have prepared the grain. ◎ 

○  Thus have you prepared the land: drenching its furrow, breaking up its clods, softening it with 

showers, blessing its yield. ◎ 

○ You have crowned the year with your bounty, and your paths overflow with a rich harvest; the un-

tilled meadows overflow with it, and rejoicing clothes the hills. ◎ 

○ The fields are garmented with flocks and the valleys blanketed with grain. They shout and sing for 

jo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Isaiah 55:10-11 (103A) 

Second Reading  

   Romans 8:18-23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